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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곤충은 생물 전체 종류의 약 47%, 동물계의 약 70%를 

차지하며,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고 곤충강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목으로 

나누어져 있다1.
이들 중 직접적으로 문화재를 식해(食害)하여 피해를 

주거나, 간접적으로 둥지를 틀고, 배설물 등으로 오염시키

Nicobium castaneum
(딱정벌레目: 빗살수염벌레科)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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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딱정벌레목 빗살수염벌레과의 Nicobium castaneum이 2006년 제주민속박물관 소장품, 2007년 미리벌민속발물

관 소장품과 2008년 제주도에서 보관되어온 상여에서 목재를 가해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 본 종으로부터 목제 문화재

의 보존을 위한 동정 및 해충 관리를 위해 성충 형태 , 충공 및 갱도 등 가해 형태 , 배설물 등에 관해 보고하는 바이다 . 

중심어: 딱정벌레목, 빗살수염벌레과, Nicobium castaneum (Oliver, 1790), 목제문화재, 충해, 성충형태, 가해형태, 충공, 
갱도 , 배설물

ABSTRACT     Nicobium castaneum belonging to the family Anobiidae of Coleoptera was found in Jeju Folk Museum in 
2006, Miribeol Folk Museum in 2007, and a bier preserved in the bier house of Jeju in 2008. We found that this species 
did considerable damage to the several wooden cultural properties. For Identification and pest management to conserve 
wooden cultural properties from this anobiid species, we report morphology of adult and damage pattern (shape of exit 
holes from the host, tunnels and their excrements etc). 

Key Words: Coleoptera, Anobiidae, Nicobium castaneum (Oliver, 1790), Wooden cultural property, Morphology, 
Feeding habit, Exit hole, Tunnel, Ex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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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피해를 입히는 곤충의 종류는 매우 많다. 분류군 별로

는 좀목, 바퀴목, 흰개미목, 메뚜기목, 다듬이벌레목, 딱정벌

레목, 벌목, 파리목, 나비목에 속하는 해충이 많으며, 이 중 

미술공예품이나 민속자료 중에서 목제 문화재를 가해하는 

해충으로는 개나무좀과, 빗살수염벌레과, 하늘소과, 바구미

과, 왕바구미과, 비단벌레과, 바퀴과 등이 알려져 있다2. 
빗살수염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은 전 세계에 약 2,200종

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빗살수염벌레(Ptilineurus 
marmoratus (Reitter, 1877)), 권연벌레(Lasioderma serricorne 
(Fabricius, 1792), 인삼벌레(Stegobium paniceum (Linnaeus, 
1758), 황모무늬빗살수염벌레 (Hadrobregmus pertinax (Linnaeus)), 
대나무빗살수염벌레(Oligomerus japonicus Sakai, 1982), Oligomerus 
brunneus (Olivier, 1790), Anthreus verbasci (Linnaeus)가 알려

져 왔으며, 2007년에는 Nicobium castaneum (Oliver, 1790)이 

처음으로 그 서식이 보고되어3, 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그 중 권연벌레와 인삼벌레는 건조 목재나 종

이, 건조저장식품 등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는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짚
풀생활도구, 서적, 문서, 의류 등에 광범위한 충해를 일으

키는 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4, 한국의 

박물관 등에서도 소장품에 피해를 입히는 중요한 종이다2. 
Nicobium castaneum은 2006년 제주민속박물관의 목제 

소장품, 2007년 미리벌민속박물관의 목제 소장품을 가해

한 종으로 한국에서 처음 서식이 보고되었으며3 2008년에

는 제주도의 상여막에서 보관되어오다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 상여에서도 심각한 충해를 일으킨 종이 Nicobium 

castaneum으로 동정되어6, 주로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은 Nicobium castaneum의 형태적 특징 및 목제 

문화재 가해 형태 등의 소개를 통해, 박물관 소장 목제 문

화재의 보존을 위한 해충 동정 및 방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다.

2. Nicobium castaneum (Oliver, 1790)의 

분류, 형태적 특징 및 생태

2.1. 분류학적 위치

목 : Coleoptera(딱정벌레목)
과 : Anobiidae(빗살(살짝)수염벌레과)
학명 : Nicobium castaneum (Oliver, 1790)
동물이명 : Nicobium fasciatum (Dufour, 1843)
                  Nicobium hirtum (Illiger, 1807)
                 Nicobium tomentosum (Mulsant and Rey, 1863)

2.2. 형태적 특징

성충은 몸길이가 4~5mm이며 색상은 농갈색을 띠고 

있다. 등 전체에 회황색의 짧은 털로 덮여있고, 그 중에 긴 

곧추선 털(立毛)이 섞여있다. 촉각은 11마디로 4~8마디

는 특히 작으며 끝 9~11마디는 크며 팽대된 곤봉상이다. 
앞날개(翅鞘)에는 갈색털로 이루어진 얼룩무늬가 장식되

어 있지만 그 얼룩무늬의 크기, 형태, 명료함 등에는 변이

가 있다. 각 앞날개는 11개의 점각열(点刻列)을 가지며 

각각의 점각은 작은 과립으로 가선을 두르고 있다. 앞가슴

등판은 큰 과립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고 중앙 후방은 솟

Figure 1. Dorsal view of adult of pubscent anobiid. Figure 2. Profile view of adult of pubscent anob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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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다리는 튼튼하고 입모로 덮여있다(Figure 1, 2). 
유충은 몸길이가 4mm 내외이며, 색상은 유백색이다. 형
태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C자형으로 만곡형이다. 몸 전체

에 약간 긴 털로 덮여 있다. 두개(頭蓋)는 타원형으로 크

며 두개의 봉합선이 얕다. 가슴의 기문(氣門)은 타원형이

며 복부의 기문은 원형이다(Figure 3)2,5,8. Figure 4는 국내

에서 발견되는 빗살수염벌레과 곤충들의 촉각을 비교한 

것이다.

2.3. 분포 지역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본(혼슈, 시코쿠, 큐슈)에
서도 발견되고 있다8.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6.

2.4. 생태
    
최적조건하에서는 1년에 1세대이며, 성충의 출현 시기

는 6~8월경이다. 산란 장소는 고목재의 깊이 3mm 이하의 

갈라진 틈이며 산란 개수는 약 30개이다2,5,8. 야행성으로 사

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2.5. 가해 대상물

고목재(침엽수, 활엽수) 및 이들 재질로 이루어진 목조

건축물,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등에 심각한 충해를 입히

며, 종이 재질로 이루어진 서적, 서적, 문서 등에도 충해를 

일으킨다2. 

2.6. 가해 특성

유충은 고목재의 변재뿐만 아니라 심재까지 먹어치우

며, 목재 내에서 번데기가 성충으로 우화(羽化)할 때 목재 

밖으로 탈출하면서 목재 표면에 직경 2~3mm의 다소 원형

을 띠는 구멍(蟲孔)을 만든다. 피해 목재의 갱도 내에는 쥐

똥 형태의 배설물이 채워져 있다2,5,8.

3. 한국에서의 Nicobium castaneum에 
의한 목제 문화재 가해 현황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나무탈과 목판 지도(Figure 5), 미

Figure 4. Comparison of antennae of Anobiidaes.

Figure 3. Larva of pubscent anobi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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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벌민속박물관 소장 장기판(Figure 6, 재질 소나무)과 나

막신 및 제주도 상여막 보관 상여의 표면에는 Nicobium 
castaneum 성충의 우화에 의한 탈출공인 수많은 원형 충공

이 발견되었고 상여의 일부 부재는 내부가 완전히 식해되

어 표면부터 부스러지면서 형태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

고 유물 주위에서는 미세한 알갱이와 같은 배설물이 흩어

져 있으며, 특히 심각한 충해를 입은 상여의 부재 내부의 

갱도에는 배설물로 채워져 있고(Figure 7), 배설물로 만든 

유충과 번데기의 방9도 발견되었다(Figure 8). 그리고 충공

이나 갱도 내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죽은 성충이 여러 

마리 끼어 있으며 유물 주위에서도 성충의 사체가 발견되

었다. 충공은 다소 원형에 가까우며 직경은 3mm 내외이고, 
배설물은 쥐똥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나무의 수종에 따라 색

상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9)6. 
Nicobium castaneum이 발견된 유물의 소재지로부터 이 

종은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국내에서 전승되어 온 목제 문화재를 가해해 왔음

을 알 수 있다. 향후 Nicobium castaneum의 발견이나 문화

재 충해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자세

한 한반도 내에서의 서식 현황이나 문화재 가해 현황이 파

악될 것이다.

4. 해충 관리

4.1. 예방

Nicobium castaneum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
기적인 육안에 의한 충해 조사나 트랩을 이용한 해충 모니

터링으로 해충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가 발생

하면 즉시 해충 방제 조치를 취한다. 또 유물이 박물관에 

반입될 경우 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육안 조사와 함께 

훈증처리 후 수장고 격납이라는 예방 절차를 거쳐야 하며, 

Figure 5. Woodcut of map of Jeju Folk Museum.

Figure 7. Excrements filled in tunnels of wooden bier. Figure 8. Cabins of larvae and puppae made from agglom-
erated excrements in tunnels of wooden bier.

Figure 6. Korean chessboard of Miribeol Folk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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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창, 환기구, 출입구 

등에 방충망이나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고 건물의 갈라진 

틈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잔류성이 있는 방충제를 유물 수장 공간 내부나 

주위에 도포, 분무 및 기화성 방충제를 설치하여 예방처리

를 하며, 이때 약제가 직접 유물에 닿는 것은 피하여야 한

다. 방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

이나 인체에 대한 독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4.2. 방제

Nicobium castaneum에 의한 충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목제생활도구나 목공예품 등의 전체를 훈증소독하면 특히 

목재 내부에 서식하는 애벌레까지 살충이 가능하여 해충 

구제효과는 완벽하다. 그리고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방제법으로써 저산소농도처리, 이산화탄소처리, 고온처리, 
저온처리 등의 방법을 채용할 수 있으나, 저산소농도처리

법과 이산화탄소법은 훈증처리 보다 시간이 매우 많이 걸

리며 목재 내에 서식하는 유충이나 알에 대한 살충 효과의 

불투명성으로 방제에 한계가 있다.
훈증 등과 같은 살충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목재 내부까지 약제를 충분히 침투시키기 위하여 유물 표

면에 약제를 2~3회 도포 또는 분무하는 방법이 있으며, 피
해가 매우 심한 경우 주사기를 이용하여 충공으로 약제를 

직접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일반 목재에나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유

물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맺음말

딱정벌레목 빗살수염벌레과는 국내에 8종이 알려져 있

으며 이들 중 일부는 목재나 종이로 이루어진 문화재를 가

해하는 해충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중 Nicobium castaneum
은 2007년에 국내 서식이 처음 보고된 문화재 가해 해충으

로, 2006년 제주민속박물관 및 2007년 미리벌민속박물관

의 목재 소장품에서 그리고 2008년 제주도에서 보관되어

오다 국립민속박물에 기증된 목제 상여에서 심각한 충해를 

일으킨 것이 발견되었다. 
Nicobium castaneum에 의한 목제 소장품의 충해는 유충

에 의한 목재 식해 및 성충의 우화에 따른 목재 표면의 탈

출공(충공) 등의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Nicobium castaneum
의 서식지는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로 추정된다. 

Nicobium castaneum에 의한 목재 유물의 충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충 유입을 

위한 시설물의 차단작업 및 방충제를 사용한 예방조처가 

필요하며 충해가 발생하였다면 훈증소독 등으로 살충처리

를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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